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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오바고>로 가다

19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20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 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

22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8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9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30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결과, 반응들

32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3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34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